
멕시코만 심해유전 개발 “탄력”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탐사작업 재개 … BP 78억달러 배상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심해유전 개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긴장으로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2년 전 사고를 낸 영국 석유기업 BP와 피

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더욱 탄력받게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BP의 사고가 발생하자 멕시코만의 원유시추 사업에 대한 모

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함으로써 원유 생산량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1년쯤 지난 시점부터 유전탐사 작업에 대한 허가를 재개해 이날 현재 40여곳에서 시추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 1년 전의 25곳보다 많은 것이다.

멕시코만의 산유량이 조만간 사고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석유기업들은 미국 영

해를 넘어 멕시코와 쿠바 영해까지 탐사와 생산 작업을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가스전이 잇따라 발견된 동아프리카 해역과 지중해 동부지역의 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

고 있다.

해저 6000피트 아래서 이루어지는 심해유전 탐사는 극한의 온도와 압력으로 사고위험이 굉장히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중국과 브라질의 탐사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심해유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인디아를 비롯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

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2011년 하루 130만배럴이었던 멕시코만의 원유 생산량을 2020년까지 200만배럴로 늘릴 계

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멕시코만의 산유량은 미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BP는 3월2일 어민을 포함한 개인 피해자들에게 78억달러(약 8조7087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연

방정부와 멕시코만 주변 주정부에 대한 배상이나 벌금과는 별개로 전체 비용은 천문학적 수자로 예측되고 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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